
유럽의면방공업(2)-5 

 

(2) 직포실 자동화의 동향 

 

방문처 : Picanol N.V.(벨지움) 

 

① 창 업 : 1936년, Charles Steverlynck씨의 3형제가 설립, 현 사장은 3대, 87

년 부친의 뒤를 잇다. 창업자는 원래 제직공장을 경영하며 영국

제 직기를사용하고 있었는데, 자사용 직기부품도 제작하고 있었

다. 

제1차대전 때, 이 부근은 격전지로 되어(지금도 전몰자 묘지가 

보인다), 스페인 공군기가 추락하여 부상한 조종사를 간호해 주

었다. 

마침 이 조종사가 기계지사여서 직기부품제작을 돕게 되어, 이

것이 후에 직기제작으로 까지 발전하였다는 따듯한 에피소드가 

있다. Picanol은 스페인 사람 조종사의 이름이다. 

② 업 태 : 레피어 직기(GTM Type)와 에어제트직기(PAT)의 제조, 판매(셔틀

직기는 제조중지), 벨지움에는 국산차는 없으나 벤츠, 볼보, 포

드 등 외국차의 조립공장이 많아서 이들 자동차 기어박스의 주

조능력의 60%, 매상의 15%)도 하고 있다. 

③ 규 모 : 종업원 2,000명, 연간매상 114.5억 벨지움프랑(1988). 격지 

20hr(2년후에는 10ha을 늘려 연구, 생산부문도 한 고세 모을 

계획). 

④ 생 산 : 연 5,000대 이상, 레피어 50%, 에어제트 50%의 비율. 1988년에 



PAT 8,500대, GTM 7,500eo 납품실적 달성 

⑤ 공 정 : 20ha의 격지에 주조 → 기계가공 → 도장 →조립까지의 일련의  

공장이 있다. 

·주 조 : 형제작은 완전 자동화 

·주물표면다듬기 : 로봇화 

·금속가공 : Mazak 등의 컴퓨터 수치제어(CNC) 공작기계를 도

입, 간판방식적인 시스템을 채용 

·조립라인 : 2라인, GTM과 PAT별로 반자동 라인으로 조립해 

간다. 

모듈 설계의 채용으로, 많은 2차 조립 작업을 주라인의 밖에서 

실시, 현재 합리화를 위하여 신공장을 건설중, 1개월후에 완성에

정이며 신기계를 도입중 

·길들이기 운전 : 실제 직포공장의 조건에서 48시간 운전 

·창고 : 스페이스의 완전자동창고시스템을 건조중 

⑥ 직포실의 자동화 동향 : 

근년 직포실의 자동화에 대한 시도가 여러가지로 추진되어 있다. 이것은 

직기가 고속화할수록 그 효율이 정대시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

이다. 정대에는 다음의 두 경우가 있다. 

가. 사절보수 등 사람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정대 

나. 직물교체 등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정대 

“가”에 대하여는 [직기운전의 자동화]가, “나”에 대하여는 [직포공장의 자동

화]에 의하여 시도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체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가”에 

대하여 기술한다. 

(직기조작의 자동화) 



·위사의 자동수리는 다음의 세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처리된다.  

가. 사절은 아니지만 위사투입이 불완전한 경우 : 압축공기로 위사를 빼내

어, 직기를 재가동시킨다(에어제트 직기에서는 시스템이 완성되었음). 

나. 개구내에서 위사가 끊어졌을 경우 : 제거할 실의 단편이 남아 있지 않

은지 검지할 센서가 중요하며, 이를 중점적으로 연구개발중. 

다. 위사 패키지와 개구좌측간에서 실이 끊어졌을 경우 : 복소의 위사 패

키지중 하나가 끊어져도 나머지 패키지로 합사를 계속하여 직기를 세우지 

않고 직포공이 제한시간내(보통 20정도)에 도착하면 직기를 세우지 않고 수

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경사의 자동수리는 경사절의 발생위치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된다. 

가. 사절이 드로퍼와 클로드펠간에서 일어났을 경우 

나. 빔과 드러퍼간의 경우 

다. 변부분과 Leno사가 절단되었을 경우 

·직기의 전폭중 어디서 드로퍼가 떨어졌는지 확인한 다음, 직기의 앞쪽인

가 뒤쪽인가 식별한다. 앞쪽에서 발생한 사절은 다른 실을 이은 다음 직포공

에 제시한다. 그리고 클로드펠로부터 개구후방에 남아있는 사단을 제거하여 

이어준 실을 종광과 바디에 꿰주고 장력을 준다. 다음에 이러한 처리가 바르

게 이루어지고, 실이 바르게 바디에 꿰어졌는지 체크하고 직기를 재가동시킨

다. 

·빔과 드러퍼사이의 사절은 다른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 경우에는 cross

된 경사, 경사의 소감 또는 새 경사의 출현, 늘어짐, 이음매듭, 태사부분, 호

재의 다량부착, 경사의 늘어붙음 등 관련 트러블의 처리도 필요한 경우가 있

어 고기능의 센서가 요구된다. 

이상의 개념에 의하여 현재 시스템을 개발연구중 



(가동율 향상의 자동화) 

·고기능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제어시스템으로 많은 기능이 가능하

게 되었다. 하나는 보전공에게의 정대원인보고 시스템이며, 2종류의 정대원인

이 식별되어 그 정보는 기대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집적되거나, 직포실의 

컴퓨터에 전송된다. 

·또한 위사자동처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여러 개의 위사 패키지로 mixing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중 하나가 끊어져도 나머지로 계속 제직하며, 직포공

이 제한시간내(보통 20분정도)에 도착하면 직기를 계속 돌리면서 수리할 수 

있게 되어있다(레피어는 이 시스템 완성) 

⑦ 소 감 : 직포공정의 무인화는 직포기술자에게는 크나큰 꿈이다. 일조일

석에는 달성할 수 없으나 마이콤을 주체로 한 전자장치를 구사한 직기의 지

능화는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서히 추진되고 있으며 그 실현이 점

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3) 포르투갈 사정(표 4-2~4-3) 

방문처 : 동경은행 리스본지점 대표 Mr. Hiroshi Nishihara 

포프투갈에서는 작년 9~10월 경부터 일본기업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

것은 정치, 경제사정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시 EC 통합이 최대의 동

기이다. 그런데도 일본기업의 미국, 아시아 전략이 일단락되었으며, 목전에 

92년의 EC 통합이 대두되어 다음 목표는 유럽으로 옮겨지면서 88년 가을부

터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포르투갈에 진출한 기업은 20개사를 

넘는다. 

일본에서 보면 포르투갈은 스페인에 가려져서 잘 안보이지만 유럽의 사람

들은 포르투갈에 주목하고 있으며 브라질과의 관련도 있어 회사설립이나 거



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관심을 

끌게 하는 나라이다. 

 

<표 4-2> 포르투갈 주요지표 

 
 

<표 4-3>1988년의 포르투갈에의 주요국 직접투자 상황(금액순위) 

 
 

① 정 치 : 이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안정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포르투갈의 정치는 1987년 7월 이후 선거로 중도우파의 PSD(민주사회당)



이 과반수를 확보하여 안정된 정권이 91년 7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이기 때문에 EC 원조도 받기 쉽고 미일도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다. 야

당 제1당의 PS(사회당)의 노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유럽의 사회당은  온건중

도좌파이며 이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대에 EC가맹을 신청하여 7년 후인 

86년 1월에 EC에 가맹하였을 정도로 정책은 대차없으며 EC를 이탈하여 사

회주의에 돌아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용이한 시

기이며, 과거에 해결하지 못하였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당면과제인 노동법의 개정, 농업정책, 세의 개정

을 추진하고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늦어지고 

있으나, 89년 6월에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PSD를 이끄는 현 수상은 인기가 100%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실행력은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대신할 인물이 없어 금후에도 지도력을 발휘할 것으

로 보인다. 

② 경 제 : EC를 상회하는 경제성장 

사회당 정권의 83~85년 경에는 심한 경제위기가 있었으나 87년 EC에 가입

한 후로는 구미, 일본 등의 신뢰가 강화되어, 86년 4.3%, 87년 4.3%, 88년 

4.0%로 3년 연속하여 EC의 평균을 상당히 웃도는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스페인 쪽에 약간 치우쳐서 늦어지고는 있으나 구미에서는 

활발히 투자하고 있어, 87,88년에 국내경기가 호전하여 약간 과열인듯 하며 

수입도 늘어 수입 인플레이션 경향이 있으며, 87년에 9%까지 떨어졌던 인플

레율은 12%에 머물고 있는 것이 정부의 최대 두통거리가 되고 있다. EC통합

에 대비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은행대출도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 

표 4-2에 포르투갈의 주요지표를 제시한다. 인구는 1,000만명에 약간 미달



이며, 이외에 해외에 200~300만 명 취업차 나가 있다. 1인당 GNP는 스페인의 

약 절반, 국력으로 보면 스페인의 7~8분의 1, 실업률은 EC에서 두번째로 낮

다. 물가상승율은 최근 12%정도이며, 정부에서 열심히 억제하고 있다. 급여

는 1ESC=1엔으로 환산하여 볼 때 표의 값은 최저임금이며, 평균임금은 6만

엔 정도이고, 젊고 우수한 종업원이 부족한데 이들의 경우 초임금은 10만엔

을 넘는다. 

이를 보면 다른 유럽제국에 비하여 포르투갈이 눈에 띄게 낮다. 그러나 5

년 후에는 유럽의 평균수준에 거의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현재 스

페인이 유럽평균 비슷하게 성장하고 있다. 참고로 Werner International의 1989

년 봄 조사에 의하면 방직업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서  독 13.17달러        이 태 리 13.03달러 

벨지움 13.42달러        포르투갈 2.03달러 

 

표 4-3은 88년의 포르투갈에의 주요국별 직접투자 상황인데 일본의 투자상

황은 상당히 낮으나, 포르투갈 정부는 EC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기업, 특히 제조업의 진출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포르투갈과 우호

적이기 때문에 제일 많다. 지역적으로는 리스본에는 중공업이나 공영기업이 

많으며 포르트에는 섬유, 피혁, 약전 등의 경공업이나 민간기업이 많다. 포르

트의 사람들은 남부에 비하여 재간이 있고 성실하다고 한다. 

또한 EC 통합에 대비해서 EC 혹내의 저위국의 수준을 통일하기 이하여 

EC 위원회는 포르투갈에 대하여는 연 7억달러의 자금을 원조해 주고 있다. 

 

(현재의 문제점) 



가. 인플레이션의 재연 가능성 

나. 무역수지의 악화 

다. 강력한 금융긴축-은행의 대출한도는 엄중히 규제되고 있어, 설비투자용 

자금조달이 어렵다. 

 

(주목할 점) 

가. 89년 10월 금(시가)을 포함한 외화준비가 대외 채무잔고-이것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부진하였다-를 초과하여 처음으로 채권국으로 전환하

였다. 

나. 외국투자는 매년 배증 89년 6월 말에 이미 전년도 투자액에 도달할만

치 호조이며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는 EC가 통합되면 포르투갈은 스페인

과 함께 Sun Belt로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보고 있다. 

다. 사회당 시대에 국영화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정부안이 연말까지 국

회를 통과하면 9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영화가 실행될 것이다. 

 

③ 기타 제사정 

·포르투갈의 산업은 하부구조가 아직 약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에서도 부품조달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 

·하이테크 분야의 기술력도 뒤지고 있어 일본기업의 진출을 바라고 있다. 

·포르투갈의 500년 전의 대항해 시대에 해외로 진출하여 아프리카 등에 

많은 식민지가 있었던 관계로 아프리카의 이민이 많아 약 100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카보벨레인이 제일 많은데 성품이 매우 온순하다. 

·포르투갈은 스페인에 대하여 어떤 꼬부라진 감정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영국과는 원래 우호적이다. 포르투갈의 섬유산업이나 Wine 산업은 영국인에 



의하여 도입 육성되었다. 포르투갈은 영어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며 비교적 영

어가 잘 통한다. 

·고급기술자의 확보에는 아직 문제가 있는데, 포르투갈인은 일본인을 닮

아서 성실하고 온순하고, 손재주가 있어 일본인과는 대화가 잘 통한다. 

 

(4) 포르투갈의 섬유산업(표 4-4~4-7) 

 

방문처 : Associacao Nacional das Industrias Texteis 

algodoeiras e Fibras(약정 ANITAF) 

 

① 포르투갈 면방직 및 관련산업의 개요 

·ANITAF는 1963년에 설립된 national Group of Textile Industry(Gremio 

Nacional dos Industriais Texteis)을 계승하여 1975년 탄생한 조직으로서, 다음의 

7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말, 니트 및 봉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1. 방적  2. 직포  3. 방직일관  4. 염색가공   

5. 자수  6. 텍스쳐가공  7. 카핏류 

·사업소수는 모두 600개사로서 섬유기업 전체의 30%, 종업원은 94,300명

으로서 전체의 40$를 점하고 있다. 이중 기업수로서는 직포가 가장 많아 

48%, 방직일관은 11%에 불과하지만 종업원수로는 방직일관이 가장 많아 전

체의 49%를 점하고 있다. 

·면방관계로는 방적전업이 62개사, 11,300명, 방직일관이 65개사에 46,150

명으로 합계 127개사 57,450명이다. 

·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포르트지구에 전체의 50%, 동지구의 북서 50km의 

바라가시 주변에 43%가 있어, ANITAF 산하회사는 포르트와 바라가의 두 도



시주변에 9할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섬유산업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우선 기술을 전수해준 영

국인이 본국으로부터 가깝고, 기후와 하천(Abe천)과 노동력의 3조건을 갖춘 

이곳을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산업은 Abe천 유역에 90%가 집중되

어 있다(또 하나 Abe천의 남쪽에 흐르고 있는 Douro강은 포트와인 산지이며 

섬유와 와인은 다년간 영국인이 지배하고 있었다. 

·포르투갈의 합섬 메이커는 다음의 2개사 

-FISPE-Fibras Sinteticas de Portugal : 포르투갈 유일의 아크릴 메이커(국영회

사)로서 삼능레이온과 삼능상사가 출자 

-ICI : 폴리에스터(본사 리스본) 

 

 

<표 4-4> 포르투갈 방적업의 개요(1987년) 

 



 
 

<포 4-5> 포르투갈의 섬유·동제품 수출입 

 

 

<표 4-6> 포르투갈의 섬유·동제품 무역수지의 지역별 내역(1988년) 

 

 



<표 4-7> 포르투갈의 주요섬유·동제품수출시장(1987년) 

 

 

② 면방적업의 근황 

포르투갈의 섬유경기는 요즘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9월 경부터 실 시세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점차 좋아지고 있다. 장차도 가격으로는 경쟁할 수 있으

므로 아직 뒤떨어지고 있는 기술수준이 향상하면 앞으로도 희망을 갖을 수 

있다. 

원면은 전량 수입이며, 연간 180,000톤, 미면이 많다. 이외에도 순면사도 

40,000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니트, 직물 기타로 재수출하고 있

다. 수출액의 70%는 EC, 20%는 EC이외의 유럽제국에 수출하고 있다. 

생산고는 표 4-4-④와 같으며 주요번수는 카드사가 24~30’s, 코머사 

30~50’s(생산량은 적으며 연 12,000톤), OE사 10~16’s이다. 

이외에 ANITAF에서 들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 공자의 근무체제는? 



A : 월요일 6:00~토요일 11:00까지 24시간 주 5일 토요일은 5시간, 3교대이

며 임금은 7:00~20:00까지는 보통급, 그외 시간은 40% 할증급을 지급

한다. 

제1 교대 6:00~14:00 1시간만 40% 할증급 

제2 교대 14:00~22:00 2시간만 40% 할증급 

제3 교대 22:00~6:00 8시간 전부 할증급 

 

Q : 임금과 노무시간은? 

A : 평균 4만에스쿠도/월(4만엔) 14개월/년을 지급. 회사는 이외에 25%의 세

금과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주간 교대는 45hr/주 

야간 교대는 40hr/주 휴가는 연간 1개월 준다. 

 

Q : 실 가격은? 

A : 거래가격은? 

30’s 610 에스쿠도/kg····일본의 경우 496엔/kg 

24’s 570 에스쿠도/kg····일본의 경우 463엔/kg 

20’s 490 에스쿠도/kg····일본의 경우 386엔/kg 

 

Q : 코스트 구성은? 

A : 원 면 60~65%        감가상각 5~6% 

인건비 9~10%        금리 2.5%~3% 

전 력 6%            운임 기타 13% 

이중 전력비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으나, 대략 11.5에스쿠도/kWH≒



11.5엔, 폴리에스터/면은 일본에서는 250엔/kg인데, 여기서는 320에스쿠

도로 매우 비싸다. 

 

Q : 방적설비의 근대화 상황은? 

A : 업계는 매우 근대화가 진행된 곳과, 낡은 설비의 곳으로 이극화하고 

있다. 후자는 20~25% 되는데, 4~5년내에 폐업하게 되면, 그 설비를 남

은 회사가 계승하여 갱신하겠지만, 증설은 없을 것 같다. 포르투갈의 

섬유산업은 포르트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이 이상의 증설은 바람직하

지 않다. 

 

Q : EC가 임금원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A : 92년까지를 기한으로 전산업에 대하여 하고 있다. 포르투갈 자본 

80~100%의 신설 근대화공장에 대하여 20%의 무상원조가 있다. EC통

합 이후는 섬유산업은 델리키트한 산업이므로 다른나라의 반대로 생

각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5. 결 론 

유럽의 방적, 직포, 염색가공으로부터 봉제까지, 일관 또는 전업의 12공장

을 면밀히 본 우리들의 인상을 한마디로 한다면 “백문이불여일견”으로서 배

워야 할 것, 참고로 하여야 할 것이 많았다. 

 

국별로 요약하면, 

①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 서독의 섬유산업으로서는, 방문공장에서 본 바와 

같이 방적전업으로서 다품종·소로트·퀵딜리버리를 철저하게 지켜나가



던지, 방적으로부터 염색가공까지의 일관생산에 의한 기획 제안형, 다품

종 대응과 같은 실수추구형 전략을 취하면서, 역외 가공 등도 활용하면

서 존속해나가는 길 외에는 없다고 생각된다. 

② 벨지움에서는 혁신직기 메이커를 보았다. 직기의 지능화에는, 아직 해

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나 기술혁신이 놀랄만치 빨리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포공장의 자동화도 머지않아 실현할 것이다. 

③ 포르투갈의 방적은, 전후의 일본방적이 급성장하였듯이 신증설이 활발

하였다. 기술수준은 아직 낮지만 인건비가 월등하게 싼 것이 강점이며, 

설비의 근대화와 기술향상에 따라 선진제국에의 강력한 공급화가 될 것

이다. 

④ 이태리에서는 방적도 염색가공업도 적극적으로 거액의 투자를 하고 있

다. 기술수준도 높다. 인건비는 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장래의 EC통합

을 고려하여 선진국형 섬유산업으로서의 승산에 자신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방적에서는 기계는 평균 6~7년에 갱신하고 있으며, 최신기를 품

질이 걱정될 정도의 고속으로 운전하고 있다. 최종제품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첨가하여 말하면 전반적으로 원면을 매우 잘 연구하고 있고, 수주생산의 

비율이 크고, 다품종·소로트화가 잘 진행되고 있고 세일즈 담당자가 적

다. 

 

이상을 통틀어서 가장 강렬한 인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유럽 선진국의 방

적은 노동사정이 심각하며, 다양화하는 시장에 실수치결로 대응하면서 설비

의 근대화·합리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바꾸어 생가

하면 그와 같은 기업이 존속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남부 유럽, 포르투갈과 이태리에서 강하게 느꼈다. 포

르투갈은 EC 내에서도 저임금국이므로 일본방적의 전후복흥기와 같은 강력

한 활력도 이해할 수 있으나 이태리는 고임금이며 노동시간을 생각해봐도 

일본보다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못지 않게 활력이 좋은 데는 놀랐

다. 머지않아 이 두나라는, 또는 스페인까지 합친 남부 유럽 3국이 EC 섬유

산업의 기둥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미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에서도 인재난과 노동력 부족은 더욱 

심해지는 것은 틀림 없을 것이다. 또한 시장의 다양화, 수입의 증대(개발도상

국으로부터 뿐만 아니라)도 대세로서 방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방적기업도 생력, 합리화 투자와 실수에 직결된 

비즈니스의 갈 길을 재검토하여 각 기업으로서의 대응을 서두를 필요가 있

다. 


